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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한국 창작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2016)의 브로드웨이 버전 <Maybe Happy 

Ending>(2024)이 제78회 토니 어워즈에서 베스트 뮤지컬상을 포함 총 6개 부문을 수상하며 

큰 성공을 거둔 이유를 ‘현지화’의 관점으로 분석한다. 이는 공연의 성과를 ‘K-뮤지컬’의 프레

임으로 환원하기보다 브로드웨이 공연의 실제 내용과 연결하기 위함이다. 또한 <Maybe 

Happy Ending>이 목표로 둔 ‘보편성’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탐구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공연의 미학과 논리가 주제를 한층 심화하며 공연의 내외부를 격동시

키는 방식을 분석한다. 미시적, 미학적인 차원으로 현지화된 <Maybe Happy Ending>이 브

로드웨이의 ‘Fireflies(반딧불이)’라는 팬덤과 만나는 지점을 관찰한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공

연이 무엇보다 관객의 일상과 만나며 ‘삶’의 한 측면을 깊이 있게 소환하는 향유 패턴을 보이

며, 나아가 브로드웨이의 ‘옐로우페이스(yellowface)’ 논란에 대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소환했

다는 측면에서 유효하다. 이는 ‘글로벌’과 ‘로컬’의 경계가 실제 현장과 실천에서 유동적으로 

작용하는, 현지화에 대한 ‘관계적 접근’이 유효함을 시사한다. 관련하여 향후 아시안 대표성의 

재현과 감정의 문화정치가 교차하는 지점을 분석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주제어: 보편성, 브로드웨이, 어쩌면 해피엔딩, 통합적 제작, 관계적 현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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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ybe Happy Ending>의 질문: 보편성과 K

한국에서 2016년에 초연되어 5번째 시즌을 마친 뮤지컬 <어쩌면 해피

엔딩>의 브로드웨이 공연 <Maybe Happy Ending>(이하 <MHE>)1)은 그 자

체로 한국 뮤지컬의 역사를 확장하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최근 영미권

에서 완전한 ‘창작’에 의거한 뮤지컬이 좀처럼 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부터 출발한다. 가령, 2024~2025년 브로드웨이 신작 뮤지컬의 경우 실존 

인물과 역사 소재 뮤지컬, 소설과 영화, 만화 캐릭터 등 기존 IP를 활용한 

작품들이 라인업을 채웠다.2) 웨스트엔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영

국의 공연 전문지 더 스테이지(The Stage) 편집장 알리스테어 스미스의 

분석에 의하면, 2025년 상업 뮤지컬은 영화 원작 8편, 음악 IP 기반 4편, 

소설 원작 7편, 역사 소재 4편으로 채워졌다.3) 이 사이에서 <MHE>은 매

1)  작/작사 박천휴·윌 애런슨, 작곡 윌 애런슨, 연출 마이클 아든(Michael Arden), 리드 
프로듀서 제프리 리처즈(Jeffrey Richards) · 헌터 아놀드(Hunter Arnold). <MHE>
은 2024년 10월 16일 1,015석 규모의 벨라스코 극장에서 프리뷰 공연을 시작하여 
2024년 11월 12일 공식 개막했다. 2025년 8월 기준, 2026년 1월 18일까지 티켓이 
오픈되어 있으나 티켓 판매 추이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또한 
2026년 가을부터 북아메리카 투어 공연도 확정되었다. 볼티모어의 프랑스-메릭 퍼포
밍 아트 센터(The France-Merrick Performing Arts Center) 히포드롬 극장
(Hippodrome Theatre)부터 시작하여 LA, 워싱턴 D.C., 시카고, 템파, 세인트루이
스, 디트로이트, 샌프란시스코 등 30개 이상의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  실존 인물을 다룬 <헬스 키친(Hell’s Kitchen)>(알리샤 키스의 성장 스토리), <원더풀 
월드(A Wonderful World)>(루이 암스트롱 재즈 뮤지컬),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Buena Vista Social Club)>(전설적인 쿠바 뮤지션의 실화 기반 뮤지컬), 역사물 <서
프스(Suffs)>(미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와 <민스미트 작전(Operation Mincemeat)>(2
차 세계대전 당시 첩보 작전), 사라 그룬의 동명 소설(2006년), 힌튼의 동명 소설(1967
년), 스콧 피츠제럴드의 동명 소설(1925년)을 각색한 <워터 포 엘리펀트(Water for 
Elephants)>, <디 아웃사이더(The Outsiders)>, <위대한 개츠비(The Great 
Gatsby)>, 로버트 저메키스의 1992년 영화를 각색한 <데스 비컴즈 허(Death 
Becomes Her)>와 만화 캐릭터 뮤지컬 <붑! 더 뮤지컬(Boop! The Musical)>이 라인
업을 채웠다.

3)  이솔희, ｢인터뷰│“작품 완성도 중요... 서두르지 말고 공들여야” <더 스테이지>가 바라
본 웨스트엔드 트렌드｣, 더뮤지컬, 2025.6.30., https://www.themusical.co.kr/M
agazine /Detail?num=5472, 2025.7.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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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드문 ‘한국 원작’ 오리지널 뮤지컬로 제작되었다.  

미국에서 ‘오리지널 뮤지컬(original musical)’로 명명되는 완전한 창작물

은 브로드웨이 평균 제작비가 1,500만 달러(약 207억 원)에서 2,500만 달러

(약 345억 원) 정도 소요되는 현재 미래를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위험한 프

로젝트로 인식된다. 원소스 콘텐츠의 유명세 없이 오로지 뮤지컬로만 존

재하는 이야기로 제작비를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한국 작가의 ‘작은 작품’, 심지어 소멸을 앞둔 로봇들

이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인 <MHE>은 기획 단계에서 공연 초반까지 프로

젝트의 가치가 크게 돋보이기 어려웠다. 한국과 달리 브로드웨이에서는 AI

나 로봇 소재 뮤지컬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공연계 내에 포스트휴먼적 

상상력이 크게 발달해있지 않다는 점은 <MHE> 수용을 더욱 어렵게 했다.4) 

가령, <MHE>과 비슷한 시기에 리미티드 런(limited run)으로 공연된 연극 

<맥닐(McNeal)>은 AI에 의존하여 작품을 쓰는 스타 소설가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으나 저자성(authorship)과 AI와의 관계와 같은 동시대적 주제보다 

여성혐오에 빠진 스타 소설가의 자기중심적 초상에 집중했다는 비판을 받

았다.5) 이러한 상황에서 <MHE>은 프리뷰 공연 기간 티켓 예매율이 저조

하여 조기 폐막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며, 심지어 대중에게 큰 

4)  한국에서는 <어쩌면 해피엔딩>을 필두로 <유앤잇>(2018), <땡큐 베리 스트로베
리>(2018), <이토록 보통의>(2019), <로빈>(2020), <인간의 법정>(2022), <천 개의 파
랑>(2024), <라이카>(2025) 등 AI 혹은 로봇 캐릭터가 뮤지컬로 꾸준히 다뤄지고 있
다. 반면 브로드웨이에서는 <비 모어 칠(Be More Chill)>(2019), <우리는 당신의 로봇
이다(We Are Your Robots)>(2024 오프-브로드웨이) 정도의 작품에서 AI와 로봇 캐
릭터가 확인된다. <비 모어 칠>은 주인공 제레미가 인공지능 기반 초소형 컴퓨터 스큅
(Squip)의 도움을 받아 존재감을 키우려다 거꾸로 통제당하는 모습을 그렸으며, <우리
는 당신의 로봇이다>는 로봇 밴드 멤버들이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를 질문하는 양상을 
다뤘다.

5)  Aramide Tinubu, “‘McNeal’ Review: Robert Downey Jr.’s Broadway Debut Is 
Stale and Confounding”, Variety, 2024.9.30., https://variety.com/2024 
/legit/reviews/mcneal-review-robert-downey-jr-broadway-1236160088/, 
2025.5.2. 확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출연하여 화제가 된 <맥닐>은 2024년 9월 5
일 프리뷰를 시작하여 2024년 9월 30일~11월 24일까지 공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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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갖고 있는 틱톡 인플루언서의 혹평으로 흥행에 큰 타격을 입기

도 했다.6) <MHE>의 트라이아웃 공연부터 연출을 맡았던 마이클 아든과 

올리버를 연기한 주연 배우 대런 크리스(Darren Chris)조차 공연의 콘셉트

와 소재가 브로드웨이에서 매우 낯설어 대중적으로 쉽게 수용되기 어려움

을 이야기한 바 있다.7)

하지만 <MHE>은 2025년 제78회 토니 어워즈에서 베스트 뮤지컬상, 남

우주연상, 연출상, 극본상, 음악상(score), 무대 디자인상의 6개 부문을 수

상하는 성과를 올리며 상황을 반전시켰다.8) 이 외에도 토니상 시상식 이

전에 발표되는 뉴욕 드라마 비평가 협회상(New York Drama Critic’s 

Circle Awards)의 베스트 뮤지컬상, 드라마 리그 어워즈(Drama League 

Awards) 최우수 뮤지컬상과 최우수 연출상, 외부 비평가 협회상(Outer 

Critics Circle Awards)의 최우수 신작 브로드웨이 뮤지컬상, 최우수 연출

상, 최우수 극본상, 최우수 음악상, 브로드웨이닷컴 관객상 남우주연상, 

6)  필립 보로프는 브로드웨이 저널에서, “<MHE>은 첫 10주 동안 주간 박스오피스 30
만 달러를 넘기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벨라스코 극장에서는 매주 손해를 봤을 가능성
이 크다. 초반 기록에 따르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한 매출액은 주간 박스오피스 
기준 약 82만 달러는 되어야 했다. 이 정도 적자를 극복하는 작품은 드물다”라고 분석
했다. (Philip Boroff, “Intimate ‘Maybe Happy Ending’ Engineers 
Turnaround”, Broadway Journal, 2025.6.9., https://broadwayjournal.com 
/intimate-maybe-happy-ending-engineers-turnaround/, 2025.6.10. 확인.)

7)  마이클 아든은 2017년 제프리 리처즈에게 <MHE>의 대본을 이메일로 받고 로그 라인
을 읽은 후 작품의 아이디어가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대본과 악보
를 보고 작품에 완전히 매혹되었으며, 매우 클래식하면서도 새로운 인간적인 이야기라
고 판단하여 연출을 수락했다. (마이클 아든의 관련 코멘트는 다음의 유튜브 링크를 참
고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XL3ZVY-kWw&t=61s) 또한 
대런 크리스 역시 <MHE>가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낯선 방식이어서 관객이 초반 수용
에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Diep Tran, “Darren Criss Says Maybe Happy En
ding Is a ‘Phantom-Level’ Spectacle”, Playbill, 2024.9.13., https://playbill.co
m /article/darren-criss-says-maybe-happy-ending-is-a-phantom-level-spect
acle, 2025.6.7. 확인.)

8)  토니 어워즈 베스트 뮤지컬상, 극본상, 음악상. 오케스트레이션상, 연출상, 남우주연상, 
무대 디자인상, 조명 디자인상, 음향 디자인상, 의상 디자인상 등 총 10개 부문에 노미
네이트 되어 6개 부문을 수상함으로써 제78회 토니 어워즈의 최다 수상작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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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데스크 어워즈 작품상, 극본상, 작사상, 작곡상, 연출상, 무대 디

자인상을 수상했다.9) 또한 갈레카10)가 주관하는 도리안 씨어터 어워즈

(Dorian Theater Awards)에서도 최우수 브로드웨이 뮤지컬상을 수상하며 

LGBTQ+ 커뮤니티에게도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더불어 평단의 호평도 

상당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뉴욕 타임즈의 수석 연극평론가 제시 그린

(Jesse Green)은 “SF적인 장난기 속에 완전히 독창적이고 인간적인 슬픔이 

조용히 스며든다”라고 평가하며 작품을 “너디컬(nerdical)” 계보에 위치시

켰다. 그는 너드(nerd)와 뮤지컬(musical)을 결합한 ‘너디컬’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규모는 작지만 깊은 감동을 주는 똑똑하고 독창적인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개념화했다. <MHE>은 토니 어워즈 베스트 뮤지컬상 수상작 <펀 

홈(Fun Home)>, <밴드 비지트(The Band’s Visit)> 그리고 <킴벌리 아킴보

(Kimberly Akimbo)>의 계보를 잇는 ‘너디컬’이라고 논평했다.11) 

이 논문은, 이처럼 초반 분위기를 반전시킨 <MHE>의 브로드웨이 성공

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MHE> 현상은 K-컬처 혹

은 K-뮤지컬의 관점으로 환원될 여지가 있지만12), <MHE>의 ‘성공’은 ‘K’

의 개념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현지화’에 더 큰 이유와 가치가 있다고 보

고 창·제작진과 관객이 ‘정서적 공동체’를 형성하며 공연을 발전시킬 수 

9)  이 외에도 2016년 워크숍 버전으로 미국 예술문학아카데미(American Academy of 
Arts and Letters)에서 주관하는 리처드 로저스상(Richard Rodgers Award)을 수상
한 바 있다. 2017년 수상 당시 작품 제목은 넘버 13번과 동일한 <What I Learned 
from People>이었다. 해당 상은 미국 뮤지컬계의 신진 창작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리처드 로저스 본인이 직접 제정한 것으로서, 2018년에는 한국 케이팝을 소재로 
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KPOP>이 수상을 하기도 했다.

10) 갈레카(GALECA)란 LGBTQ 엔터테인먼트 평론 그룹(The Society of LGBTQ 
Entertainment Critics)을 의미한다.

11) Jesse Green, “Critic’s Pick: ‘Maybe Happy Ending’ Review: For Robots, Is It 
Love or Just a Hookup?”, The New York Times, 2024.11.12.,

https://www.nytimes.com/2024/11/12/theater/maybe-happy-ending-review-darr
en-criss.html, 2025.5.10. 확인.

12) 관련된 선행 연구는 최승연, ｢‘K-뮤지컬’이라는 기표와 정체성의 형성｣, 글로컬어문
학문화연구 18, 글로컬어문학문화연구소, 2024년 서론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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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동력을 주목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현지화를 ‘관계적 관점’으

로 파악한다. 이 관계적 관점은 애덤 코핸스키·에밀리 스콧·제니퍼 웰시

의 설명에 따른 것인데, 이들은 현지화에 대한 관계적 접근이 유효한 이

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13) 첫째, 현지화 과정에서 권력은 단순한 일

방적(top-down) 권한 위임만이 아니라, 글로벌과 로컬 공간 내·외에서 소

유권과 규범 전달 방식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구조를 포함한다. 둘째,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권력의 위치와 주체성은, 때로는 로컬 지식, 권위, 아

이디어가 갈등 및 사후 갈등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이끈다는 점에서도 발

견된다. 이러한 현지화 개념은 내부자(insider)와 외부자(outsider)의 정체

성과 행동이 유동적이라는 점, 이론적으로 깔끔하게 구분되는 ‘글로벌’과 

‘로컬’의 경계가 실제 현장과 실천에서는 자주 흐려진다는 사실을 반영한

다. 뮤지컬은 근본적으로 무대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힘과 에너지가 결합

되어 ‘라이브 공연’이라는 ‘총합’으로 구축되며, 특히 <MHE>은 뉴욕에 본

거지를 둔 박천휴와 미국인 윌 애런슨이 브로드웨이 현지의 작업 방식을 

그대로 따라 실행한 경우이므로 ‘관계적 관점’의 현지화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먼저 브로드웨이 공연이 가능했던 과정

을 살피고 미국 시장에서 작품성을 인정받고 관객의 높은 지지를 받게 

된 이유를 공연 미학적 층위에서 심층 분석함으로써 현지화의 실제 내용

을 입체적으로 분석한다는 목표를 갖는다.14) 

13) Adam Kochanski·Emily K. M. Scott·Jennifer Welsh, “Localization in World 
Politics: Bridging Theory and Practice”, Global Studies Quarterly, 1, 2025, 
p. 2.

14) 국내에서 <어쩌면 해피엔딩>에 대한 논문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반면 리뷰와 평
론은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수연, ｢[REVIEW] <어쩌면 해피엔
딩>｣, 더뮤지컬 161, 2017.2.14., https://www.themusical.co.kr /Magazine/D
etail?num=3126, 2025.7.7. 확인; 장경진, ｢칼럼: <어쩌면 해피엔딩> 클레어, 기꺼이 
상처를 선택하는 마음｣, 더뮤지컬, 2024.7.22., https://www.themusical.co.kr/M
agazine/Detail?num=5351, 2025.5.27. 확인; 최승연, ｢로봇으로 묻다, 삶의 고통 
잊으려 환희의 기억까지 지울 텐가｣, 한경 아르떼, 2024.7.8., https://www.arte.c
o.kr/stage/theme/5442, 2025.5.27. 확인; 현수정,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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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작자의 예술적 비전과 공동 프로듀서(co-producers) 시스템

<MHE> 제작의 특징은 창작자의 예술적 비전과 공동 프로듀서 시스템

의 연동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15) 

논점을 위해 먼저 전체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HE>은 

한국 버전 <어쩌면 해피엔딩>을 개발했던 우란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시작

되었다. 작가 박천휴와 작곡가 윌 애런슨(이하 휴&윌)은 전작 <번지점프

를 하다>(2012)에서 작사가, 작곡가로 작업한 이후 <어쩌면 해피엔

딩>(2016)부터 본격적으로 작가/작사가, 작곡가로서 협업하기 시작했다. 

우란문화재단은 작품이 아닌 ‘창작자들의 창작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

는 프로그램인 시야 플랫폼과 시야 스튜디오를 통해 <어쩌면 해피엔딩>

을 개발하였으며, 그 결과물을 2015년 7월 테이블 리딩과 9월 트라이아웃 

공연으로 선보였다. 이들의 작업은 처음부터 영역과 경계를 나눌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결합해 있던 것이 특징이었다. 윌 애런슨은 당시 리딩 

공연을 위해 넘버 전곡을 완성하고 현악기 구성으로 편곡하여 작품의 음

악 콘셉트와 정서적 질감을 명확히 했다. 보통 리딩 공연은 대본을 점검

하는 단계로 활용되기 때문에 키보드나 피아노 한 대로만 진행되지만, 이

지, 토니상 후보에 오른 <어쩌면 해피엔딩>｣, 더뮤지컬, 2025.6.5,. https://www.t
hemusical.co.kr/Magazine/Detail?num=5459, 2025.6.7. 확인; 이태훈, ｢서울·제
주 배경은 그대로... SF 같은 특수효과 더해, 조선일보, 2025.6.10., https://www.
chosun.com/culture-life /performance-arts/2025/06/09/KYX5EAXKFRESBJU
73UIMTLCW2Q/, 2025.6.10. 확인; 이태훈, ｢‘어쩌면 해피엔딩’, 소극장서 ‘N차 관
람’ 이어져… 8년 만에 브로드웨이 무대에｣, 조선일보, 2025.6.10., https://www.c
hosun.com /culture-life/performance-arts/2025/06/10/Z2HZQ75N4VCVBJO
4XQZ4EAT C7A/, 2025.6.10. 확인. 등이 있다.

15) 뉴욕 공연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필자와 창작진과의 인터뷰에 근거했다. 최승
연, 박천휴·윌 애런슨과의 인터뷰, 대학로 브라운 에비뉴, 2024.6.3.



174   한국극예술연구 제85집

들은 대본과 음악을 붙여 ‘뮤지컬적 구성’을 갖춘 상태로 진행했다. 이는 

박천휴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16)

당시 우란문화재단은 또한 ‘시야 스테이지’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

내에서 예술적·상업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인력 및 콘

텐츠에 국내외 공연 혹은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17)했는데, 뉴욕에 본거

지를 두고 있던 휴&윌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쩌면 해피엔딩>의 뉴욕 

공연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이들은 ‘시야 스튜디오’와 ‘시야 스테이지’를 

모두 지원받은 첫 수혜자로서 <What I Learned from People>이라는 영문 

제목으로 대본과 악보를 완성하여 두 번에 걸친 내부 리딩 뉴욕 워크숍

(2016)18)을 진행했다. 당시 워크숍에 참석하여 공연을 직접 본 프로듀서 

제프리 리처즈19)는 곧바로 <MHE> 브로드웨이 공연을 제안했고 이에 휴&

윌은 한국 초연 이전에 이미 브로드웨이 공연 계약을 완료한 상태에서 

두 개의 버전을 함께 진행하고 발전시켰다. 당시 제프리는 <MHE>의 배경

과 캐릭터 설정은 낯설지만 이야기는 클래시컬하여 여러 층의 관객과 소

통할 수 있는 보편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휴&윌 역시 <MHE>을 다양한 관

객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뉴 브로드웨이 클래식’으로 만들고자 했다. 

정리하면, 휴&윌의 뉴욕 프로젝트는 IP 보유자-창작진이 현지의 유수 프

로듀서와 직접 접촉함으로써 대본 단계에서부터 함께 개발하는 파이프라

인을 통해 완성되었다.

16) 최승연, 위의 인터뷰; 박병성, ｢피처│[SPECIAL] 좌담 건전한 창작뮤지컬 생태계 구축
｣, 더뮤지컬 163, 2017.3.31., https://www.themusical.co.kr/Magazine/Detai
l?num=3174, 2025.7.7. 확인.

17) 우란문화재단 홈페이지 참고. 
https://www.wooranfdn.org/program/end_view.jsp?idx=89, 2025.5.27. 확인.
18) 1차는 뉴욕의 놀라 스튜디오(NOLA Studio)에서 2016년 7월 4일, 2차는 펄 스튜디오

(Pearl Studio)에서 2016년 10월 13일-14일 양일간 진행되었다. 
19) 제프리 리처즈는 브로드웨이의 대표적인 연극, 뮤지컬 프로듀서로서 고어 비달의 

<The Best Man>(2000)을 시작으로 50편이 넘는 작품을 제작했다. 2007년 <스프링 
어웨이크닝> 베스트 뮤지컬상을 포함하여 2006년 <파자마 게임>, 2009년 <헤어>, 
2012년 <포기와 베스> 리바이벌 공연 등으로 총 8회 토니 어워즈를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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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윌은 이후 여러 연출가와 매칭 미팅을 했으나 전부 불발되고 2017

년 말 제프리의 추천으로 연출가 마이클 아든을 만나 협업을 결정하게 

되었다.20) 영어로 이뤄진 첫 공연은 2020년 애틀랜타 얼라이언스 시어터

(Alliance Theatre)에서 올라간 트라이아웃 공연21)이었으며, 코로나 시기 

브로드웨이 셧다운과 극장 확보의 어려움을 통과하며 8년 간의 개발 기

간 끝에 2024년 브로드웨이 공연을 완수했다. 제프리는 “유명한 IP에 기

대지도 않았고 애틀랜타 공연 이후 5년이나 지나서 화제성도 거의 없었

으며 또한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작품”22)이라 투자금 유치가 쉽지 않았

다며, 대런 크리스가 합류한 순간이 결정적이었다고 회고했다.23)  

이렇듯 프로덕션 진행은 쉽지 않았지만, 제프리는 창작진의 예술적 독

립성을 보장하며 공연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는 브로드웨이 경력이 없

는 신인 한국 작가와 미국 작곡가의 협업작을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리기 

위해 수정 작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 작가 박천휴는 “리드 프

로듀서인 제프리 리처즈는 처음부터 나와 윌에게 예술적인 강요나 참견이 

없어 그러한 면에서는 전혀 힘들지 않았다. 연출이나 제작자가 만약 강압

적으로 창작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사람들로 보였다면, 우리는 애초에 

계약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24)라고 밝혔다. 휴&윌 콤비는 한국 공연의 실

제 성과를 브로드웨이 공연 개발의 가장 유효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하여, 

20) 박천휴, ｢[Essay] <어쩌면 해피엔딩> 미국 공연 작업기, ‘어쩌면 해피엔딩’이 ‘메이비 
해피엔딩’이 되기까지｣, 더뮤지컬 197호, 2020.2.10., https://www.themusical. 
co.kr/Magazine/Detail?num=4448, 2025.5.29. 확인.

21) 트라이아웃 공연은 2020년 1월 21일-2월 16일까지 진행되었다. 얼라이언스 극장은 
700석 규모로 2007년 토니 어워즈에서 지역 극장상을 받은 곳이다.

22) Philip Boroff, id.
23) James Sims, “Producer Jeffrey Richards ’69 Keeps Broadway Buzzing”, Wesle

yan, 2025.4.7., https://www.wesleyan.edu/about/news/2025/04/magazine/jef
frey-richards-on-broadway.html, 2025. 5. 29. 확인. 박천휴는 대런 크리스가 오
래전부터 올리버 후보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워크숍과 트라이아웃 공연 시 캐스팅을 
제안했지만 결국 브로드웨이 공연에 스케줄과 조건이 맞아 합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
다(최승연, 박천휴 이메일 인터뷰, 2025.5.25.)

24) 최승연, 위의 인터뷰.



176   한국극예술연구 제85집

브로드웨이 공연 내용을 한국 버전과 큰 틀에서 동일하게 유지하고 한국 

배경과 화분을 포함한 한국어 이름과 명칭을 사용했다. 이들은 한국 관객 

앞에서 실제로 공연함으로써 얻었던 구체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작가, 작

곡가로서 창작 단위의 여러 선택을 완수할 수 있었다.25) 

이러한 프로덕션 진행 방식은 다음과 연동되어 있다. 첫째, 이미 구축

되어 있었던 파트너들 사이의 협업이 프로덕션의 콘셉트에 맞춰 긴밀히 

조립되었다. 프로덕션에는 두 개의 협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하나는 

휴&윌의 협업, 다른 하나는 연출가 마이클 아든과 무대 디자이너 데인 

래프리(Dane Laffrey) 사이의 협업이다. 전체 흐름은 휴&윌이 구축해 놓은 

대본/가사와 음악에 아든과 래프리가 아이디어를 더하고 심화시키는 방

식으로 이뤄졌다. 휴&윌이 ‘한영 이중 언어자’로서 타인의 번역 작업을 

거치지 않고 자신들의 작업을 뉴욕 현장에 스스로 매개한(mediate) 것은 

협업의 핵심 동력 중 하나였다. 이들은 초고를 영어로 먼저 시작하되 한

국 프로덕션 진행 상황에 맞춰 박천휴가 한국어로 가사 작업을 먼저 완

성했다. 이들은 순수하게 음악만으로 이루어진 스토리 스케치로 작업을 

시작하여 영어 대본 초안과 가사가 없는 음악 스케치, 그리고 곡의 흐름

을 설명하는 단락들을 먼저 완성했다. 이 과정을 거쳐 한국어 곡이 완성

되었으며, 이를 다시 영어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두 언어는 서로 

교차 되었으며 그때마다 다소간 내용이 변화되기도 했다.26) 윌 애런슨은 

25) 한 가지 예로, 애틀랜타 트라이아웃 공연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마이클 아든이 넘버 9
번의 클레어 가사 “And now you’re just describing Santa/내가 아니라 싼탈 만났
군요”에 대한 수정 제안을 했으나 박천휴는 한국 관객들이 이 가사를 ‘애틋하고 귀여운 
농담’으로 받아들였던 경험을 떠올리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애틀랜타 공연
에서 관객들이 한국에서와 같은 반응을 보여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사는 수정 없이 유
지될 수 있었다(최승연, 박천휴·윌 애런슨과의 인터뷰, 대학로 브라운 에비뉴, 
2024.6.3.)

26) Logan Culwell-Block, “Maybe Happy Ending Writers Hue Park and Will 
Aronson on the Art of Writing in 2 Languages”, Playbill, 2025.5.21.,

https://playbill.com/article/maybe-happy-ending-writers-hue-park-and-will-ar
onson-on-the-art-of-writing-in-2-languages, 2025.5.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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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 외에도 대본과 가사 작업까지 함께 함으로써 과정 전체를 섬세하게 

‘통합’하며 진행시켰다. 

아든과 래프리는 고등학생 시절 미시간주의 예술 중점 보딩스쿨 인터

로켄(Interlochen)에서 만나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하는 연출가-무대 디자이

너 콤비다.27) 이들은 LA의 데프 웨스트 극장(Deaf West Theatre)에서 <스

프링 어웨이크닝>(2014)으로 처음으로 협업한 후 브로드웨이 뮤지컬 

<Once On This Island>(2017-2018, 리바이벌), <A Christmas Carol> (2022), 

<Parade>(2022-2023, 리바이벌)를 성공시키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아든

은 작업 의뢰가 들어오면 가장 처음으로 래프리와 작품의 가능성부터 논

의를 시작하는데, 이를 통해 래프리는 프로덕션의 매우 이른 단계에서 작

품의 지향점과 스타일, 그리고 연출 방향을 이해함으로써 통합적으로 디

자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밟는다. 아든은 <MHE> 작업 시에도 

휴&윌과 대본 작업을 마친 후 래프리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며 작가가 

펼쳐놓은 대본의 아이디어와 물리적 한계점들을 디자인으로 심화시키고 

뛰어넘는 ‘선택’을 함으로써 작품의 세계를 확장했다. 이는 아든이 갖고 

있는 연출의 개념에 근거하는 협업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아든은 연출이

란 진정한 협업의 과정이며, 디자인과 시각적 요소가 이야기와 함께 전면

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다. 래프리는 연출가의 관점을, 아든은 디자이너

의 관점을 갖고 있는 것도 양자 간의 작업을 보완하고 ‘통합’할 수 있는 

요소였다.28)

27) 이들의 협업에 대해서, Adam Feldman, “Maybe Happy Ending creators Michael 
Arden and Dane Laffrey on their enchanting musical”, Time Out, 2025.5.2
7., https://www.timeout.com/newyork/news/maybe-happy-ending-creators 
-michael-arden-and-dane-laffrey-on-their-enchanting-musical-052725, 202
5.5.28. 확인을 참고하였다.

28) Charles McNulty, “Director Michael Arden is no longer Broadway’s best 
kept secret”, Los Angeles Times, 2025.5.27., https://www.latimes.com 
/entertainment-arts/story/2025-05-27/michael-arden-director-broadway-ma
ybe-happy-endings, 2025.5.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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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아든의 제안으로 배우가 4명으로 늘어남으로써 한국 버전과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지 
다음의 <MHE> 공식 유튜브 채널 내용을 참고하였다. https://www.youtube.com 
/watch?v=xc65LqmHoRg&t=516s




